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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 하나님 저의 삶은 당신과의 지속적인 대화, ,
위대한 대화로 변화되었습니다.
가끔씩 수용소 모퉁이에 서서
당신의 대지를 밟으며

당신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둘 때,
불현 듯 얼굴 위로 눈물이,

깊은 정감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.

에티 힐레줌이 베스터보르크 수용소에서 적은 글 - -

침묵의 시간 과 같은 훈련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‘ ’ .
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험이다.

먼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부스러기,
온갖 폐기물들을 마음에서 치워야 한다.

아주 조그만 쪼가리라도
내면에 방치하면 금방 수북해져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.
더 깊이 느끼고 사고하게 해 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,

잡동사니 역시 늘 있기 마련이다.
그러므로 가장 내밀한 자아를 

광활하고 텅 빈 평원으로 만드는 것을
묵상의 목표로 삼아라.

눈속임에 능한 덤불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,
하나님 으로부터‘ ’ ,

그리고 사랑으로부터‘ ’
무언가가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

에티 힐레줌 가로막힌 삶 베스터보르크에서 온 편지 - , < , >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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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편 편139

1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, ,
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.

2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. 
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

3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, , 
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.

4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
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.

5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, 
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.

6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, 
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.

7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, 
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?

8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, 
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.

9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, 
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,

10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, 
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.

11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" , , 
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" ,

12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, , 
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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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, .

14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, 
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
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.

15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, 
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
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, .

16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, , 
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
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.

17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, ? 
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?

18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. 
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.

19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, , ! …
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" , ."

20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, 
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.

21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, , 
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?

22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. 
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.

23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, , . 
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, .

24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, 
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.




